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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분석능력 확보해

 - 보완 검사법 도입, 분석능력 확보로 신종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가능 -

  - 변이바이러스 감시체계 구축하고 감염병 확산 차단 위해 최선 -

- 지난 5월부터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유입 및 확산 대비 검사 감시체계 구축해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바이러스 유전체 전장분석시스템(NGS‧Next 
Generation Sequencing)*을 갖추고 자체적인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분석능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NGS(차세대 염기서열분석) : 인간 유전자 정보 전체를 빠르게 읽어낼 수 있는 기술.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은 최근 병원체 전장유전체 분석에 주로 사용

되는 방법으로 병원체가 가진 유전정보에 대한 특성분석 정확도가 높아 

이를 통해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염기서열(약 3만개)을 분석하고 

변이유형을 확정하기 위해 도입됐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2019년 12월 중국에서 첫 확인 후 전 세계로 확산

되면서 여러 가지 변이형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 중 병원체의 전파력과 중증도, 백신효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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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에 대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4종의 

주요변이와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에타, 요타, 카파, 람다, 뮤 5종의 관심

변이를 지정분류하고 있다.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5월부터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유입 및 

확산에 대비해 주요변이부위*를 검사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해 주요변이

바이러스 발생을 감시하고 있으며 최근 관심변이로 지정된 람다와 뮤 

변이의 감시도 수행하고 있다. 

* 주요변이부위 선별검사 : E484K, K417N, N501Y, L452R, L452Q, E484Q, P681R, P681H

또한 매일 확인되는 양성샘플의 주요변이부위에 대한 선별검사를 실시해 

방역담당부서에 지속적으로 환류하고 있다.

이번 전장유전자분석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주요

변이부위 선별검사에 대한 보완 검사법을 도입하고 자체 변이바이러스 

분석능력을 확보해 향후 새롭게 출현하게 될 다양한 신종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추가변이

발생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므로, 인천의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꾸준히 공조해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관련사진



- 3 -

<붙임> 코로나19 검사 사진


